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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사받기 

다음과 같윤 예에서 뒤의 ‘그’는 앞의 ‘나무’를 발도록 의도되어 있다. 

(24) 크고 긴 나무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 뿌리를 굳게 다지는 것이다. (TV 

‘영상의 시간’) 

여기서 구초상으로 보다는 의미상으로 ‘그’가 선행하는 주어 판계철 속의 

‘나무’륨 받게 되는 듯하다. 다음 예에서의 ‘그’도 비슷하다. 

(25) 결과척A로 예울인들에게는 그물의 이상과 얀옥의 변경이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사회의 주인이 펀 대중윤 그 세상의 실절적언 맛올 보고자 했고， 이것운 

체험으로， 물질척언 연에의 판성으로， 혜로는 직접적인 행동A로 표현되어지곤 

했다. (저서) 

위 예운의 ‘그 세상’의 ‘그’는 앞에 냐온 ‘새로운 사회’를 받도록 의도되 

어 있A나 구조상으로는 맺어지기가 어렵다. 특히 예운의 ‘이것은’은 앞 

의 ‘생질척인 맛을 보고자 했고’에서의 ‘맛을 보고자 함(하는 노력)’을 

받게 하려는 듯하냐 구조상￡로 얀되고 의마상으로도 너무나 막연해 찰 

맺어지지 않는 쪽。l 오히려 정상이다. 예품 앞 부붐의 ‘예술안들에게는 

그률의…’에서 ‘그들’이 바로 앞의 ‘예술인들’올 비교척 잘 가리킬 수 있 

게 되는 것은 ‘예술인들’이 경험주라는 섭충격을 지니고 있기 혜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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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여격이 선챙해도 그것을 ‘그’가 들어가는 대명사로 발올 수 있다. 뒤 

에 ‘자키’가 올 혜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 해에는 선행 명사가 뭄장의 

주어이거나 경험주 또는 단운에서의 화제어이어야만 받을 수 있다. 

다음 운장에서 ‘그’의 사용을 더 살펴 보기로 하자. 

(26) 이 말은 결국 미술의 역사척 고천 판녕이 언제 결정척으로 벤천되었는가흩 

암시하여 주고 있A며 또한 그 계기률 지적해 주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져 

셔) 

여기 ‘그 계기’에서의 ‘그’가 앞의 어느 것을 받는 것인지 명확송지 않아 

‘그 계기’가 어떠한 계기인지 빨리 이해하기가 어렵다. ‘결정적오로 변천 

펀 계기’인 것￡로 짐작되냐， ‘암시하여 주고 있마’고 하는 말과 ‘지적해 

준다’고 하는 말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연결이 불붐영하다. 끝의 ‘그 

중요성’의 ‘그’는 맨 앞의 ‘이 말’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문어에서 그 용례가 굳어져가고 있는 지시사 ‘이’의 대명사적 

용뱀으로서 특히 앞에 나온 화제격 뒤에서 목적격으로 흔히 나타난다. 

(27) a. 이 미 납부한 수수료는 이 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교과용 도서 에 판한 

규정) 

b. 현챙 「소개 영엽엽」윤 이훌 페지키로 했다. (신문) 

‘는/은’이 붙은 문두의 영사구는 화제격A로서 명제 중에서는 원래 옥적격 

의 역할을 하는 영사구다. 이 해 우리말에서는 목적격 자러는 零形일 뿐 

대영사를 갖치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련데 학딱한 법규의 표현에서는 

위와 같이 대영사적 ‘이’에 목적격 어미를 붙여 쓰는 운체가 생져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다. 어 

변 사량은 ‘는/은’이 주어처럼 되어 있으나까 목적어가 짜로 있어야만 한 

다고 주장하나 우리 말 쿠조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에서 주어는 모두 생 략 

되어 있다. 위 예 (27)에서 군더머기안 ‘이를’율 모두 빼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뺀다고 해서 앓는 것은 없다. 

다음은 ‘그’가 운창의 화제척을 받는 경우로서 우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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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오늘 우리 대학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운제 해곁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리지 

웃하고 눈앞의 사태 대웅에만 급굽한 사이 그 뿌리의 굵기만 어해 왔다. 

예 (29)에서 ‘그’는 문두의 화제 ‘우리 대학의 품제’률 받키는 하지만 그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선행사와의 묶임 관계가 잊 

혀절 가능성이 있A냐 구조상으로 운제가 없다. 

다음 예는 대명사 아닌 명사가 이미 앞에 나온 명사와 용지시적이도록 

의도되었A나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킨다. 

(30) 韓씨는 고 3 혜 미국에 교환교수로 가 있던 여고 2 년 여학생율 만냐 동거 

하다 헤어져 옐 살펀 아들과 4 살짜리 딸이 있는데. 두 자녀는 생모에 의해 양육 

되고 있는 것A로 알려쳤다. (신운) 

이 예에서 ‘생모’는 새삼스러워 앞의 ‘여고 2 년 여학생’과 같은 인물임 

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전혀 다른 제 3 자안 것으로 해석된다. 주의 

해야 할 점이다. 

다옴 예는 ‘그것’이 앞의 어느 것을 받는지도 명확농지 않을 뿐 아니라 

논리 척 으로 혼란스러 운 악문 중의 악품이 다. 

(31) 얼을 않하고는 (윈운대로) 돈을 벌 수 없고， 배금주의에 물든 社會는 그것 

을 결코 용셔하지 않는다. (86 년 대학 업학 논울운) 

‘일을 안함’을 받는지 ‘일올 안하고는 돈을 벌 수 없음’을 받는지 불확설 

하고， 천자를 받는다 해도 ‘배금주의’ 운운과 논리상으로 걸맞지 않는 풍 

혼란스렵다. 또한 구조상으로 대명사의 선행사는 우선 명사척인 것이 바 

람직함운 물론이다. 

4. 格 사용상의 혼란 

다음 예품의 격어미 사용을 상펴보자. 

(32) 우리에게는 남북 분단이라는 쓰라펀 현설에 칙연에 있다 ... 우리 민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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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한 일만을 찾는 국민이 되지 말자. (86 년 대학 입학 논술운) 

이 예문에서 ‘우리에게는’이라는 경험주 격어미를 썼으면 그 뒤에 이애 

‘ ... 쓰라런 현실이 놓여 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는’이라고 화제격 

을 쓰고 ‘쓰라련 현실에 칙연해 있다’라고 쩌야 할 터인례， 혼란스렵게 

써 놓았다. 물론 제한된 시간의 압력을 받는 대업 논술문 작성의 예이지만 

형소의 훈련우로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도 이처렴 벼운뱅척안 문장을 쓰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목척격 대신 도구격을 쓴 예이다. 

(33) 머리로 쓰는 사함은 정신적으로는 험이 들겠지만， 육체척A로는 어느 정 

도 연안하다. (86 년 대학 업학 논술운) 

마땅히 ‘머리를 쓰는 사랍’이라 하든가 ‘머리로 일을 하는 사랍’이라 해 

야 할 것이다. 

마음은 처격 뒤에 지정사가 옴으로써 잘훗된 예이다. 

(34) 재산적 저작권에는 발행권과 용연권의 2 종뿐엄. (r저착권법 개정안에 판 

한 대화의 모임」 참고 자료) 

‘ ... 에는’이라는 처격이 쓰였4면 지정사가 아난 좀재사가 와야만 할 것이 

다. 즉 ‘ ... 2 종밖에 없음’이라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에에서는 목적격 대신 처격이 쓰였다. 

(35) ... 있을지도 모률 「在野A士」들의 해금에 대비， 지금의 자리가 과도기적 

黨首 자리라는 점에 부안을 하지 않고 있다. 

‘ ... 점에’가 아니라 ‘과도기척 黨首라는 첨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라고 

써야 할 것이다. 

다음 혜는 공동척(또는 접속) 대신 ‘보다’를 써 잘뭇된 경우이다. 

(36) …앞A로 民正賞의 정국 대처 자셰가 지금까지의 것보다는 달라지리라는 

천망이 많다. (86 대 학 업 학 논술운) 

‘지금까지의 것과는’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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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색한 피동화 

불필요한 피동화의 냥용으로 운장을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첨점 늘어 

카고 있는 추세이다. 앞의 예운 (25)에서 「표현되어지곤 했다」도 ‘표현되 

곤 했다’로 충분한 것율， 띄통화를 한언 더 켜용해 어색해진예이다. 다음 

예도 마찬가지다. 

(37) 객지에서 드러나듯 부랑 근로자의 단계가 제기되어졌고 산엽 사회 속A호 

졸업한 우리 사회의 운제점은 「난장이가…」에셔 운제삼아져야 했다. (잡지) 

‘제기되었고’와 ‘문제삼아야 했다’로 각각 바꿔야 할 것이다. 다음 예는 

우리말 고유어 동사에도 피동화가 척용된 경우이다. 

(38) …「문학과 지성」윤 「자유」의 품제에 비중올 두었다고 말해지는 경우가 있 

다고치자. 

물론 이와 같은 띄동화의 남용이 특히 文語에서 또는 용식척안 말에서 

많이 나타냐고 젊은 세대로 내려 갈수록 심해지는데 자연스럽고 순수한 우 

리말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A로라도 외국말투 같은 띄동 쿠운을 피하도혹 

해 야 할 것 이 다. 이 운제는 종종 논의되 어 온 바 있다. 예 하냐만 더 들 

키로하자. 

(39) 2 차 조사 해까지 걸려져 낭은 100 여 항옥을 대상으로 3차 조사가 실시 

되었다. 

4걸려져’가 아니라 ‘갤러져’라 해야 할 것이다. 

6. 첩속 구문상의 오류 

다음 예를 보자. 

(40) 여기에 대한 개녕과 논명융 한다는 것윤 방대한 양이 되기 예운에 다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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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호 미루기로 하고 ... (학술지) 

‘여기에 대해 개념올 정의하고 논형을 한다는것운’이라고문장접속융 하 

든가 ‘여기에 대한 개념 정의와 논형을 한다는 것은’으로 ‘논평’파 같윤 

행위를 나타내는 영사인 ‘개념 정의’와 명사쿠 첩속을 해야 한다. 다음도 

미요한 첩속상의 잘뭇이다. 

(41) 페스티벌 참가 연주 동 풍부한 우대 경험과 경력이 화려하마. 

이는 ‘우대 경험이 풍부하고 경력이 화려하마’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다음도 비슷한 예이다. 

(42) 이런 대당하고 극척 제의륭 하게 되었다. 

‘극척’이 ‘극척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음도 정속상 어색한 뭄장이다. 

(43) 이를 해결하는 걸은 S교점을 LF에서 가정할 것이 아니고 D구조에서 가 

정할 수 있다. 

위의 ‘가정할 수 있다’카 ‘가정해 보는 얼이다’ 둥A로 바뀌어야 화제푸 

와 어울릴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대칭 술부와 판련펀 구운으로서 모순처럼 

보이는 경우이다. 

(44) 부모 가까이 옐어져 있다는 것 이것도 불홉니다. (TV) 

최소한도 ‘부모 가까이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다음 예도 정속상의 영사구와 운장의 정속이 혼란펀 경우이다. 

(45) 西유럽에서는 부살 기엽보다는 국민들이 회사를 꾸미고 기엽 경영을 회따 

하고 있어 걱정이다. c신운) 

‘부실 기업보다는’￡로 시작하면 뒤에도 명사쿠가 이어져야 하나 운장이1 

뒤따르고 있다. 다읍 예도 마찬가지다. 

(46) 정수공엽 130 년의 천통과세계 60여 개국에서 안정말윤 로알달돈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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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 앞의 영사구와 ‘60얘 개국에서 안청받은’이 정속될 수 없다. 

이와 같응 접속상의 오류가 카장 흔한 유형의 요류。1 마. 

이 밖에도 몇 가지의 유형이 더 있A나 커다란 유형들은 대체로 취급되 

었다고 본다. 구운상의 요류 유형 중에는 언어의 변화상의 과도기척 현상 

인 경우가 았고 단순한 언어 사용의 훈련 부족인 경우가 있다. 그 어느 쪽 

이든 현 시점에서 가장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말의 구운을 이루어 냐갈 수 

있도록 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 

흉하지만 이로써 앨단 이 글을 마무리짓기로 한다. 

(야벤 호로 이 글의 연재를 마강합니다. 연집살) 

셔f 면 
률빼훌벌흩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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